
읽기는 쓰기의 양분이 맞다. 많이 읽을수록 쓸

거리 또한 풍부해지는 것, 그런 이유에서 맞는 말
이다. 허나 상당 수준의 독서량이 글(실)력까지 보
장해주지는 않는다. 마치 프로틴(단백질) 주스 왕
창 마셨으니 근육이 절로 합성될 거라는 착각과 같
다. 결국 중량 운동으로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
글도 마찬가지. 다독은 쓰기의 밑바탕일 뿐 글은
씀으로 는다.

이에 관한 썰이다.

이달의 인물 :

박군웅 작가님

더 쟈스민 일보(一步)
- 글은“밑줄 클릭”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- Since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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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♡

시즌 2, 제10호

오는 4월 5일, 드디어 컨셉이 있는 쟈스민

글방 시즌1을 오픈한다. 다독만 해서는 결코
글이 늘지 않는다. 글은 씀으로 향상하고,
내가 모르던 방식으로 써봤을 때 또 다른 도
약을 한다. 이번 시즌1에서는 글방 멤버들이
‘글 센스’있는 글쓴이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
이다. 시즌1을 비로소 제법 작가다운 글을
쓰게 될 것이다.

유시민작가님은 독서는 글쓰기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하셨지

“기쁘게 생각하시고 글 열심히 써서 성
공하길 바랍니다.”

가장 먼저 나를 알아봐 준 사람, 지지자
이자 예언자. 박군웅 작가님이다.

이달의 인물로 선정한 건 실은 그래서
라기 보다, 세상에 그 같은 이가 더 많
아졌으면 해서였다. 봉사는 여유가 아
니라 무어라도 타인과 나눌 게 있을 때
하는 것임을 그에게서 배웠다. 몸이 불
편한 이를 대신해 손과 발이 되어 주기
도, 대가 없는 선행을 베풀기도. 뵐 때
마다 존경스러운 건 그래서. 날개 숨긴
천사가 서울 관악구에도 산다.

글로 대성하길 바란다는 그의 바람을
아로새겨본다. 그가 품어준 소망을 실
현할 날을 고대한다.

다독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

오는 4월 5일, 글방 시즌1 오픈합니다!

I feel I am the best writer! ‘A가 내 글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? 누군가에 입

가에 미소, 가슴엔 뭉클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글이 그렇지 않을까? 그렇다
면 매일 써야 하지 않을까?’ 착각이 우리를 쓰게 할 겁니다. 그럴 수 있다면 손 르
네베넷으로 기꺼이 개명할 것입니다.

시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나처럼 되어간다.

개념 없다고 생각들 만큼 순수하던 에르바는
개념을 찾아 순수를 잃겠지. 그 방증 같아 너
의 이가 빠지지 않기를 바랐건만 네 세포는
빠르게 분열 중이다. 아랫니 두개가 빠졌다.

먼슬리 미니특강+ 소식
- 주제 : 작가는 어떻게 씁니까? (그럼, 대체 나는 어떻게 써야합니까?)
- 날짜 : 2022.03.29(화) 밤 9시 (자세한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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